여행시장 단기 예측조사 리포트
	소비자전문 리서치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www.consumerinsight.co.kr)는 매주 여행계획 보유자를      250명씩 조사해 여행시장의 변화를 단기예측 하는 연구를 2015년 8월부터 계속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3주간 10,876명의 여행 계획자로부터 얻은 인사이트를 4차례에 걸쳐 공개할   계획입니다. 
1. 어린이날-어버이날 전후 여행계획
2. 인기 여행지 제주도와 강원도, 그 다음으로 뜨는 곳은?
3.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는 일본!
4. 위축되는 해외여행 시장, 떠오르는 큰손은?
문의: 이청준 전무 (02-6004-7621 / leecj@consumerinsight.kr)




3.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는 일본
일본 선호도, 공동 2위 중국-유럽의 합보다 높아
20대는 일본-홍콩/마카오, 60대는 중국-유럽 선호
일본-미주는 개별여행, 중국은 패키지가 과반
국내 여행소비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외여행지는 일본이었고, 그 뒤를 중국과 유럽이 따랐다. 일본은 20대 미혼 여성의 개별여행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중국은 5-60대 남성의 패키지여행,    유럽은 고소득자의 역사/유적 탐방을 위한 패키지여행이 많았다. 1년간의 여행계획을 종합하면  전체 계획자의 70% 이상이 아시아 지역을 목적지로 고려하고 있었다. 아시아 외는 미주, 유럽,  대양주가 각각 10%내외의 선호율을 보였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작년 8월부터 진행해온 ‘여행 기획조사’(매주 250명 조사, 누적 표본수   10,876명)의 응답자 중 2015년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12개월 기간 중 1박 이상의      해외여행 계획을 갖고 있는 소비자(4,869명)에게 언제,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가려는지 등에     대해서 물었다. 먼저 목적지를 보면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는 일본(27%)이었다[표1].  다음으로는 중국과 유럽이 각각 11%로 공동 2위였다. 이 3개 지역이 전체의 1/2(49%)를       차지하는 핵심 목적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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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해외여행 계획 행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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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예정월별로 선호 행선지에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2-3월에 30% 이상의 높은 선호율로 정점을 찍은 다음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원래의 패턴인지 아니면 최근에  발생한 다양한 가외요인(지진, 혐한 분위기 등)의 영향인지는 보다 장기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국의 선호율은 서로 맞물리는 경향이 있다. 일본이 강세인 연초(1월~3월)에는 유럽과   미주가 상대적으로 약세였고, 일본과 중국이 약세인 여름 시즌(6월~8월)에는 서구권(유럽, 미주, 대양주 등)이 강세를 보였다. 선호행선지는 서로 대체재의 성격인 배타적 관계다. 하나가       증가하면 누군가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로는 이런 관계의 중심이 동양-서양, 근거리-장거리, 단기간-장기간, 고비용-저비용 등 많은 대비 요인중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보다       장기간의 자료가 필요하다.  
주요 행선지별로 어떤 소비자가 어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분석했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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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계획 행선지별 소비자 특성 및 여행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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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사항을   행선지별로 요약하면; 
일본: 20대(27%) 미혼(42%)이 개별여행 방식(58%)으로 방문해 놀이/테마공원/온천 등 즐기기   (20%), 휴식(18%), 식도락(17%)을 즐기고자 하는 곳.
중국: 5-60대(57%) 남성(58%)이 단체 패키지(51%)로 가서 자연 풍경 감상(34%)하고, 역사/유적  감상(23%)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곳.
유럽: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월수입 7백만원 이상 36%) 시니어들이 역사/유적(36%)과 도시 경관(22%)을 감상하기 위해 패키지여행(37%)을 계획 하는 곳.  
미주(미국/하와이/캐나다): 고소득(월수입 7백만원 이상 41%) 남성(53%)이 친지/친구/친척 만나기(23%), 휴식(20%), 자연 풍경 감상(20%)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개별여행(54%)을 계획하는 곳.
대양주: 3-40대(48%) 기혼(72%) 여성(54%)이 자연 풍경 감상(32%)과 휴식(28%)을 위해 찾는 곳. 상대적으로 에어텔 패키지가 많음(19%).
홍콩/마카오: 2-30대(56%) 미혼(43%) 여성(59%)이 도시 경관 감상(28%), 쇼핑(19%), 식도락(17%)을 위해 개별여행(52%)을 계획하는 곳. 
이 조사는 지난 9개월 동안 매주(33주) 진행되어 왔다.  6개월 이내에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는  소비자에게 그 계획에 대해 묻고, 그 결과를 여행 예정시점과 계획 행선지별로 정리한 것이다.  조사에서 다루어진 여행 예정시기는 1년간(2015년 10월~2016년 9월)이지만 보다 정밀한       시계열적 분석이나 변화 원인 확인 등에는 크게 미흡하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이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관광-여행 산업의 발전과 연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
컨슈머인사이트는 2015년 8월부터 매주 250명을 대상으로 여행 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여행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 공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행산업 관계자 및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의: 이청준 전무 (02-6004-7621 / leecj@consumerinsight.kr)
